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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(온라인) 2026. 2. 2.(월) 12:00

(지  면) 2026. 2. 3.(화) 조 간

화재, 주위 먼저 살피고 신속・안전하게 대피!
- 최근 3년간 화재 사망 933명, 연기・유독가스 흡입이 가장 큰 원인
- 화재 사망 62% 주택에서 발생, 평소 피난시설과 대피동선 파악 철저  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화재시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

하기 위해,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

대피할 것을 당부했다.

□ 최근 3년(’22~’24)간 화재 사망자는 총 933명, 부상자는 6,612명이며, 사망자* 

3명 중 1명이 겨울철에 발생했다.

   * 계절별 화재 사망자(명): 봄 254(27%), 여름 174(19%), 가을 181(19%), 겨울 324(35%)

 ○ 이 중,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만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24%(228명), 

부상 31%(2,058명) 이다.

 ○ 또한,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사망 62%(576명), 부상 44%(2,896명)가 

주택에서 발생했고, 이러한 인명피해의 35%가 피난 중에 발생했다.

               < 최근 3년간(‘22~’24) 주택화재 행동별 인명피해 현황 >    

구 분 피난 중 화 재 
진압 중

구 조 
요청 중

화재현장
재진입

행 동 
불가능

비이성적 
행 동 미 상 기 타

행 동

인명피해 35% 24% 6% 1% 7% 2% 15% 9%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출처: 소방청, 화재통계연감]

 ○ 특히, 주택화재(총 31,510건)의 연소 확대 범위를 살펴보면, 대부분(89%)의 

화재가 확대되기보다는 발화지점과 발화층에서 진화됐다.

          < 최근 3년간(‘22~’24) 주택화재 연소 확대 범위별 화재 현황 >    

구 분 발화지점만 
연 소 

 발화층만
연 소 

다수층
연 소

 발화건물 전체
연소 

인근건물로
연 소 

화재 75% 14% 1% 8% 2%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출처: 소방청, 화재통계연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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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상황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.

 ○ 자기 집에 불이 났을 경우,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상이나 옥상 

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.

  - 대피 시에는 고립이나 연기·유독가스 유입 위험이 있는 승강기보다는 

계단을 이용한다. 

  - 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손잡이의 열기를 먼저 확인하고, 탈출 후 열었던 

문은 꼭 닫아 연기 확산을 막는다.

  - 현관 대피가 어려우면 집안의 대피공간,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, 

아래층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대피하고, 119로 현재 

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.

  -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때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고, 

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유입을 차단한다.

 ○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길과 

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, 안내 방송에 

따라 행동한다.

  - 만약, 자기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신속히 지상이나 옥상 

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.

□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“주택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

대피동선과 상황별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고, 실제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

올바른 방법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책임자 과  장 지만석 (044-205-4510)

예방안전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송정호 (044-205-4505)

 

http://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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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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